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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압 체크 소홀

공기압이 낮은 상태로 주행하면 접지면

이 늘어나 저항이 커지고, 편마모가 발생

한다. 또 적정 공기압의 -30%이면 소형

차는 3%까지, 중형차와 대형차는 2.7%까

지 연비가 감소한다.

‘스탠딩 웨이브’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. 

이는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으

로 주행할 경우 타이어 접지면 뒤가 물결

모양으로 접히는 현상으로 짧은 시간 많

은 열이 발생해 타이어가 찢어져 대형사

고로 이어질 수 있다.

마모도 체크 소홀

타이어의 편마모가 심해지면 주행 중 타

이어 파손은 물론, 이로 인한 큰 사고에 직

면하게 될 수도 있다.

타이어 마모도는 타이어 옆면 상단 부

분을 먼저 살펴보고 타이어 마모 한계 표

시 부근의 타이어 홈을 확인한다. 배꼽처

럼 돌출된 부분(△)이 있는데 이 돌출된 

부분이 마모한계선이다. 마모한계선까지 

마모되면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. 

마모한계선을 넘은 타이어는 평소보다 

30%이상 제동거리가 길어진다.

급브레이크 밟는 습관

도로 위에는 스키드 마크(급정거나 회전

에 의한 타이어 자국)가 적지 않다. 이런 

자국을 만들고 다니면 당연히 타이어 수

명에 치명적이다.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

았을 때 바퀴가 잠기면서 타이어의 한쪽 

면을 마모시키기 때문이다. 그리고 급정

거 시 발생하는 열은 고무 재질로 된 타이

어의 수명을 현저히 줄인다.

특히 펑크가 났을 때 급정거하면 차량

이 펑크 난 방향으로 쏠리고 핸들을 돌려

도 바퀴가 안 움직여 사고의 위험이 크다.  

자동차 타이어의 수명을 줄이는 나쁜 운전 습관들

 과속 주행 습관

과속 운전할 경우, 타이어에는 많은 열

이 발생한다. 이 열은 타이어 내구력(강

도)을 감소시키고 타이어 마모를 증가시

킨다. 실제 약 75마일 이상의 속도로 운전

할 때 타이어는 약 45마일로 운전할 때보

다 2배 정도 빨리 닳는다.

타이어를 오랜 시간 사용해도 타이어에 

열이 발생하는데, 이 열은 주행하는 동안 

지속적으로 타이어 내부에 축적된다. 타

이어 내부의 한계 온도를 넘어가면 결국 

타이어가 터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. 

과적 운행

과적 주행은 공기압 부족, 고속 및 고온 

등과 맞물려 타이어 수명을 단축하는 요

인 중 하나다. 허용 적재량의 20%를 초과

할 경우 타이어 수명은 30% 정도를 떨어

지고, 제동 거리 역시 10~20% 정도 늘어

난다. 자동차 트렁크 짐만 20kg 줄여도 연

비가 1% 상승한다.

타이어는 규격 별로 견딜 수 있는 하중

이 정해져 있다. 이를 무시하고 과적하면 

타이어 내구성에 손상을 입히게 되고, 결

국 파손에 이를 수 있다. 

타이어 위치 교환 소홀

운전자의 습관과 주변 환경으로 타이

어가 똑같이 마모되기는 어렵다. 예를 들

면, 엔진이 앞에 달린 자동차의 경우 뒤 

타이어가 앞 타이어에 비해 마모율이 

70~80%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. 적당한 

시기에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하지 않으면 

편마모가 발생하고 제동력과 배수 능력

이 떨어진다.

일정 주기마다 타이어 위치를 교환하

면 편마모를 방지할 수 있다. 타이어는 약 

6,000마일)마다 위치를 교환하면 좋다.

‘남들처럼 똑같은 타이어 사서, 비슷한 거리를 운행하고 비슷한 시간 동안 운전하는데, 왜 내 타이어만 빨리 닳는 거지?’  
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다면, 타이어 수명을 줄이는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,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. 타이

어 교체시기를 앞당기는 치명적인 운전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‘한국타이어’(blog.naver.com/happydriving)가 소개했다. 


